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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mprove first aid knowledge, emergency response skills, and training activation in dental 
hygienists by providing data associated with emergency management in dental clinics. Methods: Data from 178 dental 
hygienists in Gwangju, Jeonnam, and Jeonbuk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conducted between June and August in 2024; 
survey responses were analyzed using SPSS. Results: Our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first-aid confidence and 
emergency response abilities based on age, experience, education level, first-aid training, emergency situation exposure, and CPR 
certification.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first-aid confidence and emergency response abilities (r=0.783, 
p<0.001). Key factors influencing first-aid response for systemic diseases were first-aid confidence (β=0.651, p<0.001), less than 
4 years of experience (β=0.201, p<0.001), and educational experience (β=0.165, p=0.002). This indicates that greater confidence, 
shorter clinical experience, and prior education enhance response capabilities. Conclusions: This study found that confidence 
and education significantly affected emergency response skills. Regular hands-on training, diverse educational programs, and 
standardized first-aid manuals are essential for improving the preparedness, attitudes, and competencies of dental hygienists.

Key Words: Confidence, Dental hygienist, First aid, Knowledge, Systemic diseases
색인: 자신감, 치과위생사, 응급처치, 지식, 전신질환

서론
오늘날 구강진료는 단순히 아픈 치아의 통증 경감, 재활뿐만 아니라 예방적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구강진료는 포괄적, 

예방지향적인 방향으로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관리에 양질의 진료 서비스로 발전해 왔다. 구강 보건인력인 치과위생사는 구강 관련 지식뿐
만 아니라 전신질환 환자를 위한 응급처치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고령자나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치과 방문 환자들이 경련, 실신, 호흡정지 등 
치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 치과위생사는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치과에서 응급상황이라는 부분에 둔감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응급상황은 극소수가 겪는 일은 아니다. Hwang 등[1]의 연구에서는 임상적 응
급상황은 드물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1999년에 발표한 Chobanian 등[2]의 연구에서도 고혈압 질환으로 치과에서 응급상황이 
일어날 확률이 1년에 0.9%라고 하였다. 이러한 위험성에 대하여 인지는 하고 있으나 정확한 응급대처법에 대해 절반 이상의 치과의사들이 부
정적으로 답하고 있다[3]. 치과위생사 역시 전신질환자에 대한 진료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4]. Song[5]의 연구에서는 치과응급상황에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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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법적인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하였고, 치과 응급환자 관리에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치과위생사는 전신질환이 구강건강에 미
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임상 실무의 전반적 부분에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예방적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환자들을 위
한 양질의 진료 수준 향상을 위해 전신질환자 응급처치 및 수행 부분에서도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치과위생사 면허발급에 응급처치 대처를 위한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학 교육 과정에 선택적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6]. 응급상황 속에서 응급대처는 침착성을 잃지 않고, 신속, 정확한 방법을 구현해야 하나 이러한 선택적 교육을 통해서는 응급
상황 대처를 위한 지식과 실행능력이 준비되어 있기 힘들며 응급상황 현장에서 수행함에 어려움이 있다[7]. 이러한 부분의 개선을 위해 실무 적
용 가능한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치과위생사의 전신질환 지식에 관련한 연구[8-10]와 이들의 전신질환 및 응급처치에 관
련한 교육요구도에 관련한 다수의 연구[4,11]결과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전신질환 및 응급처치에 관련한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응급처치 수행은 지식과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Lim[12]의 연구에서는 응급처치 수행에 있어 수행자신감과 대처능력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실제로 응급처치 시 수행함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자신감 저하와 수행능력 부족이라고 하였다[13]. 그러므로 치과위생
사의 전신질환에 관련한 응급처치 대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들의 전신질환에 대한 지식수준 및 응급처치 수행자신감과 대처능력을 확인하고, 응급처치 대처능력에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여 체계적 교육과 훈련을 통한 실무능력 함양 방법 모색 및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 및 전남·북 소재의 치과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전신질환관련 응급처치 지식, 응급처치 수행자신감,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으며, 광주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1041465-202406-HR-
001-14). 표본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α)=0.05, 효과 크기(Effect Size) 0.15, 검정력 95%, 최
소표본 166명을 산출하였고 탈락률 20%를 고려한 총 200명에게 온라인 설문으로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최종 수집된 178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일반적 특성 6문항, 치과위생사의 전신질환 지식도 49문항, 응급처치 수행자신감 9문항, 응급상황 대처능력 20문항으로 구분하였

고, 총 8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지식도는 이분형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응급처치 수행자신감, 응급대처능력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1
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그저 그렇다’,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로 기준하였다.

1) 치과위생사의 전신질환 지식도
치과위생사의 전신질환 지식도는 전신질환 영역별 지식에 대한 정답과 오답을 구분하여 지식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였다. 측정도구는 

Yoon 등[10]이 개발한 문항으로 당뇨 7문항, 호흡기 7문항, 무의식 17문항, 심뇌혈관질환 20문항, 뇌전증 7문항으로 58문항이며 본 연구에 맞
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정답과 오답으로 분류하여 각 영역의 정답률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2) 치과위생사의 응급처치 수행자신감
치과위생사의 응급처치 수행자신감은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으로 점수가 높으면 해당 영역의 수행자신감이 높음을 의미

하며, 측정도구는 Park[14]이 개발하고 Lim[12]이 수정·보완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0.910 이였다.

3) 치과위생사의 응급대처능력
치과위생사의 응급대처능력은 실제 응급상황에서 실제적 실무 대처 능력에 대한 측정 도구로, Lee[15]가 개발하고 Hwang과 Lee[16]가 수

정·보완한 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나타냈고, 점수가 높으면 해당 영역의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이 높음
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Cronbach’s α=0.973 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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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1.0; IBM Corp., Armonk, NY, USA) program을 이용하였고, Kolmogorov-Smirnov test

에서 유의수준이 0.05 이상이므로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전신질환 지식도 분석은 정답률을 항목별로 제시하였고, 일반적 특징에 
따른 응급처치 수행자신감과 대처능력은 t-test 또는 one-way ANOVA 분석을 이용하였고 사후분석은 Scheffe를 실시하였다. 연속형 변수로 
제시된 치과위생사의 응급처치 수행자신감과 대처능력의 관계성은 Pearson’s  상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치과위생사의 응급처치 대처능력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응급처치 수행자심감 및 응급처치 교육 유무, 응급상황 경험 유무, CPR 자격증 유무 등의 더미변수를 활용한 다
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결과

1. 치과위생사의 전신질환 지식도
치과위생사의 전신질환 지식도를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호흡기에 관한 지식 정답률 97.8%, 심뇌혈관 질환에 관한 지식 정답률 97.4%, 무의

식에 관한 지식 정답률 95.3%, 당뇨에 관한 지식 정답률 94.5%, 뇌전증에 관한 지식 정답률 56.0% 순서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Dental hygienist’s knowledge of systemic diseases                                                                                  (N=178)
Division Contents number Correct answer(%)
Diabetes 7 94.5
Syncope 7 95.3
Respiratory 11 97.8
Cadio-cerebrovascular 17 97.4
Epilepsy 7 56.0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응급처치 수행자신감 및 대처능력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응급처치 수행자신감을 확인한 결과, 연령, 경력, 교육수준, 응급처치 교육경험 유무, 응급

상황경험 유무, 심폐소생술 자격증 유무 항목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수행자신감을 보면, 응급처치 교육경험, 응급상황경험, 심폐
소생술 자격증 유무에서는 ‘예’에서 높게 나타났고, 사후검정결과, 연령은 20대에서, 임상경력은 4년 이하에서, 교육수준은 학사에서 높게 나타
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응급처치 수행대처능력을 확인한 결과, 연령, 경력, 교육수준, 응급처치 교육경험 유무, 
응급상황경험 유무, 심폐소생술 자격증 유무 항목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수행대처능력을 보면, 응급처치 교육경험, 응급상황경
험, 심폐소생술 자격증 유무에서는 ‘예’에서 높게 나타났고, 사후검정 결과에서 연령은 ‘20대’에서, 임상경력은 ‘4년 이하’에서, 교육수준은 ‘학사’
와 ‘대학원’에서 높게 나타났다<Table 2>.



636 ̇  J Korean Soc Dent Hyg 2024;24(6):633-40 김선영 / 치과위생사의 전신질환관련 응급처치 대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37

https://doi.org/10.13065/jksdh.20240611 https://doi.org/10.13065/jksdh.20240611

Table 2. Dental hygienists’ confidence and ability to perform emergency trea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Mean±SD (N=178)

Characteristics Category N(%) Emergency treatment
Confidence Ability to perform

Age 20’s 90(50.6) 3.73±0.60a 4.09±0.62a

30’s 48(27.0) 3.01±0.67ab 3.38±0.69ab

40’s 40(22.4) 3.29±0.98b 3.51±0.74b

t/F(p*) 0.695(0.002) 0.782(＜0.001)
Career (yr) ＞4 66(37.1) 3.74±0.63a 4.19±0.81a

5-9 49(27.5) 3.30±0.78ab 3.59±0.95ab

10＜ 63(35.4) 3.22±0.88b 3.48±0.94b

t/F(p*) 0.951(0.026) 0.982(＜0.001)
Education level College 93(52.2) 3.14±0.89a 3.63±0.78a

University 59(33.1) 3.86±0.71b 4.01±0.73b

Graduate school 26(14.6) 3.52±0.62ab 3.71±0.81b

t/F(p*) 0.812(0.001) 0.962(＜0.001)
Emergency treatment educational experience Yes 132(74.2) 3.82±0.94 4.07±0.79

No 46(25.8) 2.33±0.72 2.92±0.85
t/F(p*) 1.659(＜0.001) 0.058(＜0.001)

Emergency situation experience Yes 98(55.1) 4.02±0.97 4.17±0.78
No 80(44.9) 2.72±0.88 3.28±0.91
t/F(p*) 0.092(＜0.001) 0.799(＜0.001)

CPR certification Yes 82(46.1) 4.18±0.82 4.32±0.70
No 95(53.9) 2.81±0.97 3.30±0.87
t/F(p*) 0.472(＜0.001) 0.833(＜0.001)

*by t-test or one-way ANOVA
abThe same letters denot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y Scheffe post hoc test.

3. 치과위생사의 응급처치 수행자신감과 대처능력의 상관관계
치과위생사의 응급처치 수행자신감과 대처능력의 상관관계에서 응급처치 수행자신감과 응급처치 대처능력(r=0.783, p<0.01)은 정적인 관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dental hygienist’s confidence and ability to perform about emergency treatment 
Characteristics Emergency treatment confidence Emergency treatment ability to perform
Emergency treatment confidence 1.000
Emergency treatment ability to perform 0.783** 1.000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4. 치과위생사의 전신질환관련 응급처치 대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치과위생사의 전신질환관련 응급처치 대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징은 더미변수처리를 하였고, 연령, 경력, 

학력수준, 응급처치 교육경험 유무, 응급상황 경험유무, 심폐소생술 자격증 보유 유무, 응급처치 수행자신감을 예측 변수로 설정하여 단계적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전신질환 관련 응급처치 대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응급처치 수행자신감(β=0.651, 
p=0.000), 경력 4년이하(β=0.201, p=0.000), 교육 경험(β=0.165, p=0.002)로 정의 영향을 주었다. Durbin-Watson 검정 결과 1.879로 다중공
선성에 문제가 없었고, 모형의 설명력은 65.8%로 나타났다. 즉 응급처치 수행자신감이 높을수록, 임상경력은 4년 이하일 때, 교육경험이 있을 
때 응급처치 대처능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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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 인구 및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로 치과에 방문하는 환자들의 전신 병력체크는 필수이다. 이들에게 생길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고려는 사전에 이뤄져야 하며, 이로 인한 치과위생사들의 책임은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치과위생사들은 전신질환에 관
련한 지식과 치과응급상황 대처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광주 및 전
남·북 소재의 치과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전신질환관련 응급처치 지식, 응급처치 수행자신감,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조사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전신질환 지식도를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호흡기에 관한 지식 정답률 97.8%, 심뇌혈관 질환에 관한 지식 정답률 97.4%, 무
의식에 관한 지식 정답률 95.3%, 당뇨에 관한 지식 정답률 94.5%, 뇌전증에 관한 지식 정답률 56.0% 순서로 나타났다. Yoon 등[10]의 연구에
서도 이들의 평균 지식 정답율을 비교했을 때, 당뇨에 관한 지식 정답률 83.7%, 호흡기에 관한 지식 정답률 81.4%, 심뇌혈관 질환에 관한 지식 
정답률 73.5%, 무의식에 관한 지식 정답률 70.7%, 뇌전증에 관한 지식 정답률 70.5% 순서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가 전반적으로 Yoon 등[10]
의 연구에서의 정답률보다 높게 나왔으나 뇌전증에 관한 정답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두 연구결과 모두 다른 항목보다 가장 낮은 정
답률을 보인 항목은 뇌전증 영역으로 나타났다. 뇌전증은 발작의 위험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질환으로, 뇌전증의 전 세계적 부담은 유방암이
나 폐암과 비슷한 수준이며, 뇌전증 환자와 발작을 경험하는 환자에 대한 치과 치료에서는 전반적인 의학적,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인
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7]. 치과위생사의 전신질환에 대한 교육에 있어 모든 항목이 중요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뇌전증에 대한 이해가 낮아, 
치과응급처치 교과과정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2024년 기준, 88개 치위생(학)과 대학에서 응급관련 교과개설 현황은 3년제(22곳), 4년제(6
곳) 총 28곳으로 총 31.8%를 보였다. Lee 등[18]의 연구에서도 2016년 기준, 총 84개 물리치료(학)과에서 22.6%로 나타나 대학 내 응급관련 교
육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렇듯 대학 교육에서의 교과과정의 검토뿐만 아니라 보수교육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로 전신질환 지식도 향상 교육 
및 훈련에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응급처치 수행자신감을 확인한 결과, 응급처치 교육경험, 응급상황경험, 심폐소생술 자격
증 ‘있음’에서 높게 나타났고, 사후검정결과, 연령은 ‘20대’에서, 임상경력은 ‘4년 이하’에서, 교육수준은 ‘학사’에서 높게 나타났다. Park 등[19]
의 연구에서는 교육정도, 임상경력, 자격증보유여부 등이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Hwang[20]의 연구에서도 교육경험 등이 수행
자신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Lim[12]의 연구결과에서도 전문대학보다 4년제 대학교 졸업생에서, 근무 경력에서는 3-5년에서 수
행자신감이 높았고, 응급처치 교육경험자와 심폐소생술 자격증 보유자인 치과위생사가 높은 결과를 보여 본 연구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 응급처치 수행자신감 높이기 위해 학제, 교육경험, 자격증 보유가 공통 요인으로 반복적 실습과 경험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소규모 그룹훈련 및 경험 많은 치과위생사의 멘토링 또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며, 응급대처 성공사례를 공
유함으로 최신정보 및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응급상황 수행대처능력을 보면, 응급처치 교육경험, 응급상황경험, 심폐소생술 자격증 유
무에서는 ‘있음’에서 높게 나타났고, 사후검정 결과에서 연령은 ‘20대’에서, 임상경력은 ‘4년 이하’에서, 교육수준은 ‘학사’와 ‘대학원’에서 높게 
나타났다. Lim[12]의 연구결과 또한 전문대학보다 4년제 대학교 졸업생, 근무 경력에서는 1-3년이 응급처치 대처능력이 높았고, 응급처치 교
육경험자와 심폐소생술 자격증 보유 치과위생사가 높은 결과를 보여 본 연구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처능력을 향상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실무교육과 실전감각 향상을 위한 시뮬레이션 교육, 역할 분담의 표준 매뉴얼화, 응급장비 사용훈련 및 응급상황 보
고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Table 4. Factors affecting dental hygienists’ ability to respond to emergency treatment related to systemic diseases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1.575 0.129 12.242 ＜0.001
Emergency treatment confidence 0.520 0.043 0.651 11.978 ＜0.001 0.658 1.519
Career (＞4) 0.395 0.089 0.201 4.454 ＜0.001 0.951 1.051
Educational experience (yes=1) 0.356 0.115 0.165 3.093 0.002 0.685 1.460
R2=0.664, adj. R2=0.658, F=113.940, p<0.001, DW=1.879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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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응급처치 수행자신감과 대처능력의 상관관계에서 응급처치 수행자신감과 대처능력(r=0.783, p<0.01)은 정적인 관련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Lim[12]의 연구결과에서도 일치하였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전신질환관련 응급처치 대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는 응급처치 수행자신감(β=0.651, p<0.01), 경력 4년이하(β=0.201, p<0.01), 교육 경험(β=0.165, p=0.002)로 정(+)의 영향을 주었다. 즉 응급처
치 수행자신감이 높을수록, 임상경력은 4년 이하일 때, 교육경험이 있을 때 응급처치 대처능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Lim[12]의 연구와 
Cheon과 Jeon[21]의 결과에서도 수행자신감이 높을수록 대처능력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Hwang 등[22]의 연구에서는 유
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낮은 수행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수행자신감이 낮은 항목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Cho와 
Lee[23]의 연구에서는 수행자신감에 경험을 강조하였고, Song과 Lee[24]의 연구에서는 2급보다 1급 응급구조사의 수행자신감이 높음을 제시
하며 교육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의 결과에서 교육의 반복된 경험과 자격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과위생사의 응급상
황 대처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근거기반의 이론지식과 반복적 교육 및 실습이 정기적, 반복적으로 실천되어야 하고, 표준화 매뉴얼이 개발되
어 지식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또한 수행자신감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 및 실제상황과도 같은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학습접
근이 필요하며, 협회 연수, 보수교육, 대학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제안한다. 또한 제도적인 의무교
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 미국심장협회(AHA, American Heart Association)[25]에서 치과응급처치에 대한 치과위생
사의 역할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고, 치과위생사 면허부여에 First aid(응급처치)나 CPR(심폐소생술)등의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에도 심폐소생술 지침이 있어 매 5년 주기로 변경되고, 2년마다 재교육을 권고하고 있으나[26], 치과위생사의 재교육을 관리하는 부처가 별도
로 없고, 치과위생사의 재교육 및 재교부에 대한 비율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반복과 정기적인 교육은 대학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협회
차원의 자격증 재교부 및 의무 제도화를 통해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며, 물리치료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18,27]에서도 반복적, 정기적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듯이 교육의 확대와 보수교육, 지역연수, 소단위 모임학습 등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치과위생사들의 전신질환에 대한 지식도와 응급처치 수행자신감 및 대처능력에 관한 결과로 일반화가 어려우며, 보건
전문가 집단 간의 비교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신질환 지식과 응급처치 수행자신감 및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비교하고, 이러한 부분의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후속 연구로 치과응급상황에 대한 
사례조사 및 치과위생사들의 지식, 태도, 및 응급처치 수행 대처능력의 실태를 확인하고,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비교를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
하다고 제언한다.

결론
본 연구는 광주 및 전남·북 소재의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전신질환관련 응급처치 지식, 응급처치 수행자신감,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파악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응급처치 지식, 대처능력의 역량강화와 관련교육의 향상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과 임상업무 수행 시 치과병·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인식, 예방 및 올바른 대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자료를 분석하였다.

1. 치과위생사의 전신질환 지식도를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호흡기에 관한 지식 정답률 97.8%, 심뇌혈관 질환에 관한 지식 정답률 97.4%, 무
의식에 관한 지식 정답률 95.3%, 당뇨에 관한 지식 정답률 94.5%, 뇌전증에 관한 지식 정답률 56.0% 순서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응급처치 수행자신감과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확인한 결과, 연령, 경력, 교육수준, 응급처
치 교육경험 유무, 응급상황경험 유무, 심폐소생술 자격증 유무 항목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3. 치과위생사의 응급처치 수행자신감과 대처능력의 상관관계에서 응급처치 수행자신감과 응급상황 대처능력(r=0.783, p<0.01)은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치과위생사의 전신질환 관련 응급처치 대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응급처치 수행자신감(β=0.651, p<0.01), 경력 4년이하
(β=0.201, p<0.01), 교육 경험(β=0.165, p=0.002)로 정의 영향을 주었다. 즉 응급처치 수행자신감이 높을수록, 임상경력은 4년 이하일 때, 교육
경험이 있을 때 응급처치 대처능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교육경험과 수행자신감이 높을수록 치과위생사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전신질환
에 대한 지식과 응급상황 대처능력에 대한 향상을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현장 중심의 이론 및 실습 교육과 치과위생사의 지식, 태도, 
수행능력을 함께 이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표준화 매뉴얼 개발 및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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